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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엽개요 

l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 어르신문화효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나. 기 간 : 2015. 7∼12월 

다. 대 상 : 경기도 지역 어 E신 문화 표로그램 기획자 

라. 주 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마.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바.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2. 사업목적 및 방향 

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자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개최 

나. 경기도 지역의 동사업의 향후 방향 모색과 교류네트워크 활성화 

다. 동 사업의 지역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랩 
1 

다
 

라. 자문기구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역량강화 

마. 지역별, 권역별 사업추진현황파악과 동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바. 우수사례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한 동 사업의 확장 가능성 모색 

3. 사업내용 

가. 지역문화전문가자문회의 개최 (3회) 

1) 단위사업(일반사업 기획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2) 교류네트워크를 위한 로드랩 작성 

나. 동 사업 기획자 교류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콜로키움 형태의 워크숍 (2회) 

1) 사업대상 ; 동 사업 수행단체 기획자 및 대상자 1인 등 총 150명 

2) 추진방향 

가) 어르신사업 담론 생산과 정책로드법 공유를 통한 기획자 역량 강화 

나)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방향 공유와 네트워크 파티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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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룰l 

4. 추진일정 

시기 내용 버고 

5월 사업기획 및 컨셉도출 기획회의 

7월 28일 1차 자문회의 

8월 4일 2차 자문회의 

I 

8월 10∼18일 파일렷 모니터링 진행 9개 단체 

8월 25일 1차 워크숍 

9월 15일 3차 자문회의 

12월 3∼4일 2차 워크숍 

12월 결과보고서 발간 

5. 기대효과 

가, 동 사업의 일괄된 흐름으로의 전개를 통한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 

나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역량의 강화 

다. 프로젝트형 기획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원 위상 강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시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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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지역 동사업 선정현황 

단체명 
단위 

사업명 No 
사업 

활동가 잊혀져 가는 내 고향 가평민요 우리소리 

2 가평 봉사단 푸른연인문화나눔봉사단 

3 동。f리 썽썽 실버무용 동아리 

4 활동가 」11_야。 느 2-고「τ금=이L허 。그「다 
고양 

일자리 고양전래놀이지도단 5 

6 활동가 승승장구난타 
과천 

봉사단 사랑매듭나누미 7 

8 c τ'~-;「z 활동가 이야기 할맘 양성 “우리동네 옛날 이야기” 

9 활동가 건원취타대 
구리 

봉사단 어르신전래놀이나눔봉사단 10 

11 활동가 향토문화해설사 양성으로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군포 

12 활동가 인성 예절 ,다도지s:.Aj- 양성 

13 활동가 나도 국악전문인 
김포 

동。}리 경기민요 실버합창단 14 

15 님양주 활동가 은빛 댄스 시니어 예술단 

16 동두천 활동가 노끈으로엮어내는생활의즐거움 

17 부천 활동가 나도뮤지컬배우다! 

18 성남 일자리 지승공예 

19 수원 활동가 우리는 수원문화 사진지킴이 

20 봉사단 잉별로밴C 
시흥 

콘텐츠 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 공작소 21 

22 봉사단 어근신문화나눔봉사단 
안산 

23 동아리 천하태평’ 실버밴드 문화동아리 

24 활동가 안성 두레 그림마당 
안성 

네트워크 안성맞춤 실버 동아리 봉사단 25 

26 안양 동。f리 초딱으로 만나는 전래동화 

27 야。~ 활동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도예교실 

28 봉사단 문화재비누만들기 
양평 

동o}리 힐링꽂누르미 29 

30 연천 활동가 얼쑤 부채와 장고가 서로 만났네 

31 용인 봉사단 실버합창단! 실버음악여행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샤업 

딛l 

No 단체명 
단위 

사업명 
사업 

32 의왕 활동가 행복을 전하는 의왕은빛실버악단 

33 활동가 은빛인생 2막3장 F꿈을 실은 사진관리 

34 의정부 봉사단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출동123세대 한마음밴드〉 

35 동。f리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시즌4 

36 활동가 구만리뜰풀짚공예교실 

37 동o}리 구만리뜰꽃청춘 

38 동。}리 신명 청년풍물패’ 
이천 

39 동。}리 자연을 머금 茶

40 동。}리 한일문화다이스키 

41 콘텐츠 내가 인문학이다-어르신의 ‘이야기를 풀다, 세상을 담다’ 

42 파주 봉사단 「파주어사」 

43 평택 봉사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장승과 솟대’ 

44 활동가 포천늘푸름은빛합창단 

45 포천 봉사단 포천사랑문화니눔공연 

46 동。}리 어르신 한자동야리〈서당체험〉 

47 활동가 훈민정음과함께살기 

48 하남 몽사단 어르신 뜨개질 봉사단-꽃보다 江개질! ! 

49 동。}리 어르신 노래교실 동야리-다같이 불러요. 로맨틱 성공적 

50 봉사단 화성”춤”클럽 
화성 

동아리 화성어 E신 빛그림동아리 51 

52 활동가 
연극을 통한 자기표현 및 삶의 활력 증진 프로그램 

”꿈꾸는 청춘, 연극교실” 

53 군포시노인복지관 봉사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원더풀봉사단’ 

54 동。}리 춤으로 제2의 인생을 만나다 ’웰 위 댄λ’ 

55 동아리 시니어 예술 Up! 희망 J띠np! 

56 남양주역사박물관 활동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문화해설사 양성) 

57 두루외사료관 동아리 어 E신문화동아리(두루외사랑방) 

58 봉담문화의집 봉사단 두리둥실(두마음이 뭉쳐 실천하는 봉사-경기민요) 

59 설미재미술관 봉사단 뇌건강 증진 프로젝E - ‘뜨고, 붙이고, 꿰메고’ 

60 아해박물관 봉사단 “세대공감 사랑과 효” 큐레이터 

61 진접문화의 집 네트워크 노(老) : NO 

62 통진도서관 활동가 신바람 놀이인문학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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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과정 - 1. XI문회의 

1. 자문회의 

가. 개요 

1) 운영목적 

가) 단위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나) 교류네트워크를 위한 로드맴 작성 

다) 기획자교류 워크숍에 참여, 현장의 이야기 수렴 및 제언 

2) 자문위원 : 6인 

3) 자문위원 구성 ; 문화기획자, 노인복지 전공 교수 등 

4) 횟수 : 3회 

나 진행일정 

시기 내용 

5∼6월 자문위원섭외 

7월 28일 1차 자문회의 

8월 4일 2차 자문회의 

8월 10∼18일 파일렷 모니터링 진행 

9월 15일 3차 자문회의 

롤를 

일정 

버고 

9개 단체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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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 

1) 1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7. 28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유지연 사무팀장) 

라)내용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윤한택(인하대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1) 현재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어르신문화프로그햄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이 금년도부터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지 

원이 시작되었다. 

- 단위 사업별 구분이 문화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 단체관리와 통제의 어려움, 이번 사업 지원은 책임의 분산으로 보여지고 있 

다-

- 단위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뒤어 있지만 어르신 문화학교에서만 제자리 걸음하 

는 것처럼 보인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자체가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나 현재의 상황에 

서 과연 적절한 구조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10년간의 사업이면 성과관리 후 대안을 내야 되는데 성과관리와 대안 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항상 어르신들 잘 놀게 하는 프로그램들로만 진행이 되었다. 프레임을 다른 관 

점에서 봐야하지 않겠느냐.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 비전이 없이 사업만 난무한 상태다 . 

• 문제점에 관한 대안 제시 

- 상투화된 사업들이 많다. 크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다. 어르신들이라 하루아침 

에 문화적인 역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관리를 하고 서로가 자극이 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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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l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 라는 말이 었다.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같 

은 관점차이를 연령효과라는 측면으로 보자. (‘어른이니까;) 

코호트(cohort)란 5년 또는 10년 등으로 구분한 연령(예를 들어 2005∼2010년, 

1990∼2000년 기간 내 출생자들) 등 특정한 경험을 공유해 연대를 느끼는 구성원들 

의 집단 · 집체를 말한다. 때문에 특정 코호트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해 하나의 트랜드가 

형성된다. 

- 기본적으로 for의 관점에서 (어르신을 위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by의 

관점(어르신에 의한)에서 봐야한다. 

-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여가로 시작해서 여가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르신’ 이라는 특수성 

으로 보면 다른 프레임이 있지 않을까 

- by와 about 담론이 중요하다. 지금 어르신 사업은 사회복지프레임에 갇혀있고, 

그 프레임을 바꿔야한다. (for를 배제해야 한다. for를 by로 유도하도록 해야 하 

며 그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기획자들이 관성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보단 노년이 필요에 의한 기획과 

강사섭외가 필요하다. 

- 연령효과만 말고 세대효과도 봐야 한다. 

- for와 by에 대한 이야기는 대상에서 주최로 바꾸자는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 

다-

- 지역별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업에 대한 이 

해와 관점을 바꿔야한다. 

-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분절이 일어난다. 다른 세대(예를 

들어 3세대)와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한다. 

- 이 사업의 진부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사람의 인생을 쪼갤 수 

없는데, 청년, 노년, 어린이와 같이 삶을 쪼개서 생각하고 있다. 그 틀에서 벗어 

나야 함) 

- 비전이 없이 사업만 난무한 상태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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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니터링 시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 

• 추후 자문회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자문회의를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면 한다. 

- 다음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에 있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인 차승은 교수를 추천 

한다-

- 상시적이고 규모가 확대된 모임이 있었으면 한다. (추후 워크숍을 콜로키움형 

식으로 진행) 

- 컨설팅 진행시 컨설팅이 아닌 모니터링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한다. 

- 다음 자문회의 시 어르신 사업 관련하여 담론 생산이 되었으면 한다. 

2) 2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8. 4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유지연 사무팀장) 

라)내용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윤한택(인하대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차승은(수원대학교 야동가족복지학과),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1) 자문회의, 워크숍 등 세부 사업 별 목적 및 방법 논의 

(2) 현재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본 자문회의 목적은? 

- 기획자교류 지원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어르신 문 

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인 방향 모색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자. 

- 프로그램의 기폰 프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발전적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앓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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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필요하다 

• 어르신문화프로그햄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단위 사업별 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어르신 사업에 공적 예산을 투여하였기에 사업의 결과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각각의 사업을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문화 지 

형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 

을 못하고 있다. 

- ‘수혜자-공급자’ 의 맥락에서 일부 ‘수혜자’ 만 지원받고 있다.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을 바뀌어야한다. 

- 동아리의 경우, 자발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강한 동아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투 트랙 (Two-Track) 이 필요하다. 문화원 사업의 경우, 

회원들의 특성 상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없거나 꿀어들이기가 힘들다. 

- 문화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양적 성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애초의 

기획의도, 자발성 등이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이다.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적 

기운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강기 어렵다. 복지와 문 

화의 소통, 연계가 필요하다. 

-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로그램에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업무가 과중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투입 

하고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은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뱀이 없다. 

- 오랜 활동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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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필요하다. 이 또한 기획자의 역할이다. 

- 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한 

다 . 

• 워크숍의 목적, 내용 

- 워크숍을 통해 어르신 사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 

며, 젊은 기획자(탐탕자) 타켓으로 삼아, 스랩 바이 스랩으로 변화를 유도하자. 

- 젊은 기획자들이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한 스스로 기존과 다른 비전을 고민하 

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면 좋겠다. 

- 문화원 외 외부문화단체에서도 어르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니, 계속 사업 

을 해오고 있는 문화원들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 추석 전 후로 2회 진행, 첫 번째는 작은 규모, 두 번째는 큰 규모로 진행하자. 

- 워크숍 전에 실제 현장 모니터링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관점이 for(어르신을 위한)여야하는데, by(어르신에 의한)여야하는가, 

그에 대한 로드랩, 전망 등 개념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어르신을 바라보는 관점, 한국 사회의 문제점,오히려 복지정책이 노 

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점 등을 총춤하게 분석, 강의할 필요가 있다. 

- 어르신 사업을 기획, 지원하는 이유, 관점,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 기획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 for에서 by로 바뀌기 위해서 이 단계는 콕 필요하다. 

-사업의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져야하므로, 외부에서 계속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당사자인 현장 기획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빠지 

'--'-- 경우가 있다. 내 
자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남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는 

• 어르신 사업의 방향 

-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준다던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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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원 필요하다. 

-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한다. 

-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 

이 되지 않을까 

• 파일렷 모니터링 방향 및 내용 

- 프로그램의 장르, 지역, 운영 기관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체 선정 

-내용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한 기획을 쥐고 나아갈 수 있는 내용과 비전과 컨텐츠 

를 갖고 있는가 

•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효과와 영향력을 미쳤는가 

사업의 관점이 for인가 by인가 

• 모니터링 방식을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방문이 되면 좋겠다. 

현장을 이해하는 관점,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 추후 사업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진행 순서 : 모니터링->1차 워크숍->3차 자문회의->2차 워크숍 

- 모니터링과 1차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차 자문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 제언 결정 

- 1차 워크숍 

일시 : 8월 25일 화요일, 수원문화원 

• 일정: 강의 2∼3꼭지, 라운드 테이블 

점심식사:도시락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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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9. 15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박현미 기획팀장) 

라)내용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 윤한택(인하대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1) 1차 워크숍 결과 공유 및 그에 대한 논의 

(2) 2차 워크숍 기획 

• 1차 워크숍의 참가자들 반응 

- 젊은 기획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어르신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다. 

- 기폰의 워크숍에서는 회계,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다. 사업 설명회에 

서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방향 공유가 미흡했었다. 

- 기획과 앞으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2차 워크숍이 기대 

된다 . 

• 1차 라운드 테이블 결과 공유 

• 현장의 고민과 대안 

- 전체 

•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관련 문제들을 늘어놓고,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도 

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 차원에서 감당하고 해결해야할 사항도 정리 

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의 목적은 기획자들의 역량강화이니, 그 외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이월될 문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 

어르신 관련 정책의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 : 어르신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강는지, 문화기획자들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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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 있다. 

문화정책적인 상황에서 어르신 사업의 위치, 방향 등 정책의 흐름에 따라 보 

조금이 증가, 감소한다. 앞으로 실버 관련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이 

에 대한 정보와 문화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줄 필 

요가 었다. 실버 사업이 아니라도, 세대공감으로 진행가능한 사업들이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 노인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변화 추이 등 관련 자료나 연구보고서 발굴 : 관 

련 연구가 꽤 많다. 이를 수집, 공유하자.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문화원 사업이 다를 것이다. 그에 대한 고민도 다 

를 것이니 투 트랙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외부의 힘에 멀 의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다. 결국엔 

문화원이 감각위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회복력을 갖고 있는가, 

문화원의 활동 또한 회복력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향토 음식 레시피 프로그램이 었다면, 레 

시피를 매뉴얼화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인들과 ‘eating 

together,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보를 할 때 현수막, 전단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지역에서 기존의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반장, 동네 과일 가게 

야저씨 등)과 함께 하여, 지역을 꿀어들어야한다. 세대가 같이 섞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노인만 하면, 고립되는 거 밖에 안된다. 

- 어르신 사업 관련 실무자 교육 미흡 

• 사업 설명회 : 공모 사업의 기획 의도 및 세부 프로그램 목적 중심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벤토링 또는 컨설팅 제도 필요 : 10년차가 되어도,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사회적 기여 ’ 측면으로의 확장 관련 

일자리 사업 :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의 흐름이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한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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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논리인 것 같다. 경제적 마인드로 문화를 바라보지 않는 다른 구도가 

필요하다. 영리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면,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건비 

가 아니라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 형식이어야하며, 노인 관련 사업, 프 

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그를 매개하고 보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 

어야 되지 않겠나. 

• 병원, 요양원 등에서 동아리 또는 봉사단에게 주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요청 : 관련 부처와의 논의 필요 

사회적 기업 관련 사항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논의하여 중장기 과제로 해결 

해야한다. 

- 프로그랩 & 사업 관련 

• 여러 가지 상황 상 기존 사업을 새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회원들의 수요, 강사 변경의 어려움 등)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스타 프로그램 기획 ; 1∼2개 지역 거점 선정, 지역과 외부 기획자들이 공동 

기획한 사업을 실제 실행, 이슈메이킹 및 우수 사례 프로그램화 해보자. 

동사업 워크숍을 통해 채택된 우수 기획서에 대한 지원 :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유나 제안을 해도 실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획서 제안 등 

에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워크숍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실 

제 공모에서 제안서를 냈을 경우, 차기년도 공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 

겠다. 실제 공모 심사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실현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권역별 공동 사업 운영 : 1차 워크숍에서 제안된 권역별 공동 사업은 시도해 

볼만 하다. 도연합회 차원에서 의사가 있는 지역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강사풀 운영 : 기획력이 있거나,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계속 

유입되어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강사들이 지역에 진 

입하는 것이 어려우니 광역차원에서 강사 풀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기존 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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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바꿀 수 없다면 투 트랙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기폰 프로그램 유지+새 

프로그램 개설) 

어르신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성화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예로 어르신 연극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 

면, 이를 지도할 연출자, 강사, 마케팅을 할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이어야 한 

다. 

- 기획자 역량강화 

• 문화원들이 진행하는 단위 사업 수가 35개가 평균이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행정 업무, 의전 업무 등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 실제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당장 변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계속 만나고, 교류하여 

그런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한다. 

브레인스토밍 : 기존 또는 주어질 공모 사업 제한 조건 없이 당선이 생각하 

는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내가 노인이라면 무슨 

사업이 필요할지 등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차기년도 공모를 함께 준비 :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을 통해 브레인 스토밍, 

기획, 보완, 수정해 가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자문위원 및 참가자들의 

컨설팅) 

• 현재 사업에 대한 공동 컨설팅 : 왜 우수 사례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존 프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강고 1∼2가지의 장치적 요소를 컨설팅해보자. 참가 

자들이 각 사업 브리핑, 자평을 하면, 그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자문위원들 

이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형태 

가좋을것같다. 

노년의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의 수집, 공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노 

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 결과를 기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획자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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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자의 역할 매뉴얼 :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를 것이다. 기획서 양식을 작성해나며 이야기 나눌 수 밖 

에 없을 듯 싶다 . 

• 추후 사업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진행 순서 : 3차 자문회의->2차 워크숍-〉결과보고서 발간 

- 2차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안) 

• 노인의 욕구와 그에 대한 문화 사업 

• 기존 기획안 점검과 자명 

• 아이디어 공유와 기획서 작성/공유 

• 어르신의 문화 관련 자료 공유 

- 2차 워크숍 일정 

• 일시 : 11월 6∼7일 1박2일, 장소 미 정 

• 일정 : 강의 2∼3꼭지, 라운드 테이블 

• 숙박 필요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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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렷 모니터링 

가. 개요 

1) 목적 

가) 어르신문화사업 향후 방향 모색 및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현장 파악 

나) 현장에서의 동 사업 이해도 파악 

다)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 수렴 

2) 모니터링 위원 ; 자문위원 중 일정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3)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방법 : 36개 기관/단체 중 9개 선정 

가) 단위 사업을 고려, 1차 대상지 선정 

나) 1차 선정 기관/단체의 의사 및 모니터링 기간에 해탕 프로그램 진행 여부 조사 

다) 최종 선정 

4) 내용 : 선정된 단체에서 기획, 진행 중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지표에 따 

라 모니터링 

나. 진행 일정 

시기 내용 비고 

8월 4∼9일 모니터링 대상선정 

8월 10∼18일 파일렷 모니터링 진행 9개 단체 

8월 19일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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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니터링 항목 

동 사업에 대한 기획자(기관담당자 및 강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파악 

A 어르신문화사업 중 단위 사업별 목적과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B 어 E 신들의 필요(수요1에 의해 기획된 사업인지 

c 프로그램의 기획 관점이 어 E신을 수혜자로 보는지, 주체자로 보는지 

D 참여자들의 세부 연령(특성)에 따른 기획인지 등 

E 세대 분절이 아닌 소통을 위한 사업인지 또는 이를 위한 과정이 있는지 

F 기획자들이 바라보는 노년에 대한 관점 

동사업의 지역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G 
동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자원 또는 네트워크 활용 

정도 

H 동 사업의 참가자들, 사업의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실제 영향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기획인지 등 

라. 모니터링 결과 

1) 결과 공유 : 1, 2차 워크숍 때 세부 내용 공유 

2) 항목에 따른 결과 

동 사업에 대한 기획자(기관담당자 및 강사)의 동사업의 지역연계성 및 

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도 파악 지속가능성 

A B c D E F G H 

G 0 0 6 [> 6 @ 0 6 6 

G-1 0 @ 0 6 6 @ 0 。 @ 

K 0 0 L !:;, 0 0 0 L L 

s 0 0 L @ L @ 。 L L 

A @ 0 。 。 0 @ @ 。 0 
A-1 。 L 0 L L L 。 L L 

E @ @ 。 。 0 @ @ 。 L 

E-1 @ 。 @ 。 0 L 。 0 0 
H 0 0 0 。 L L L L L 

*기관명 미공개 @잘함 O보통 A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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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자교류 워크숍 

가. 개요 

1) 목적 

|| . 진행과정 - 3. 기획자교류 워크숍 

가) 어르신 사업 담론 생산과 정책 로드랩 공유를 통한 기획자 역량 강화 

나)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방향 공유와 네트워크 파티 

2) 대상 ;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담당 기획자, 실무자 등 

나. 진행 일정 및 세부 내용 

1) 1차 워크숍 

가) 일시 : 2015년 8월 25일 10:30∼18:0(〕

나) 장소 : 수원문화원 

다)특이사항 

(1) 나이옮의 과정, 노년의 특정, 노인 존재에 대한 강의 

(2) ‘기획자네트워크 파티 ’ 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담당하는 사업 소개 

(3)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및 (도)연합회에 제안하는 점 취합 

(4) 동 사업의 발전방안 관련 의견 취합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 원고 첨부 

구분 내용 진행 

1 
개회식 

-동 사업 및 워크숍 기획 의도 

차승은 

률렐l 

한국에서의 나이옮, 그 의미와 특성 : 
2 수원대학교아동가족복지 

노년기 문화활동에 대한 함의 
한과 

3 노인 ‘문제 ’ 가 아니라 노인 ‘존재’ 이다 
-τι-, 여。 ;「~l 

문학평론가 

기획자 네트워크 파티 : 라운드 테이블 

4 
-기관/단체별 사업 소개 민병은 

-동 사업 관련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취합 문화집합36.5 대표 

-동 사업 관련 (도)연합회로의 제안 사항 취합 

흉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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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워크숍 

구분 

1 

2 

3 

4 

5 

6 

가) 일시 : 2015년 12월 3∼4일 (1박 2일) 

나) 장소 ; 수원호스댈 

다)특이사항 

(1) 참가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n자로 테이블 배치 

(2) 강사는 발제자, 참가자 및 강사 외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역할을 나누어 강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 

(3)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공유, 그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타 기관/단체 담당자들 

의 해결 방안 공유 

(4) 실버세대의 특징과 실버 문화 관련 자료 제공 (참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 

간 웹진 문화관광 11.2015)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 원고 첨부 

내용 진행 

개회식 

톰 사업 및 워크숍 기획 의도 

민병은 
어 E신사업 모니터링 내용 공유 

문화집합36.5 대표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어르신사엽의 담론 어떻게 만들어가야 윤한택 

하는가? 인하대학교 교수, 역사가, 문자연구가 

노인 대상 고로그램 기획사례연구 ; 강주희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안양문화예술재단 과장 

라운드테이블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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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자 라운드 테이블 

1) 개요 

가) 모처 -, -, 

나)내용 

다)방법 

: 기획자교류를 위하여 참석자들간 소개, 담당 사업 사례 "'LI_ 。

0「.,.,

; 각 담당 사업 소개 및 동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 워크숍 참석자들을 모둠별로 나누어, 의견 취합 

2) 세부내용 

가)사업 기간에 대한 변경 요청 

(1) 차기년도 사업을 미리 기획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 고지 요청 (2016년 사업은 

2015년에 고지) 

(2) 사업 진행 속도, 상황에 따라 사업 종료일 연장 필요 : 예산 집행이 예년보다 

늦었는데, 종료일은 같다.(10월 말) 평택의 경우 메르스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 

는데,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종료일은 같다. 

나) 실무자에 대한 교육 미흡 

(1)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제시 미흡(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삽 시) -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내용 및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연합회측에 

문의, 자문을 구했을 때 뚜렷한 방안을 얻을 수 없다. 

(2) 특히 신규 단체 컨설팅 시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매우 미흡했다. 

다) 실제 사례 공유, 사례 발표회 같은 기회 - 사례를 발간물이 아니라 관계자(기획 

자, 직원, 강사 등)을 실제 만날 수 있는 기회 

라) ‘사회적 기여’ 측면으로의 확장 

(1) 어르신 세대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 

(2)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사업 (약 3년) 

필요하다.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1 《}
E 。 기간운영 후,사회적 기업 

혹은 노년 일자리 창출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되기 위해 그 전 단계 준비과정 

에의 다양한 지원 필요 

(3) 어르신 대상 창업교육 : 사회적 기업 제도 안내, 회계 행정 프로세스 교육 등 

How to 매뉴얼 및 강의 

(4) 어르신 사업 지원 : 실적 및 자리 잡기 전 임대차 사무실 및 회계 처리를 위한 

어르신 창업 센터(조직)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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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동아리, 봉사 단체로 공연 의뢰가 많으나, 현재 문 

화원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이익 사업 대행을 진행할 수 없음. 회계 작 

업 해줄 수 있는 대표 기관 설립 요청 -> 매뉴얼 작업하면 좋겠다. 

바) 모집원 특화 

(1) 관내 각종 협회와 연계 지원 

(2) 인력모집, 운영 등의 지원 

(3) 강사 및 보조인력 지원 

(4) 홍보 지원 등 

사) 문화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용 

(1) 권역화로 원활한 사업 교류 기회 필요 

(2) 소규모 프로그램은 홍보 등이 미약함. 권역화 또는 4∼6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규모를 키우는 기회 필요 

라. 기획자교류 워크숍 자료 

1) 1차 워크숍 

가) 한국에서의 나이옮, 그 의미와 특성 ; 노년기 문화활동에 대한 함의 

차승은 수원대학교야동가족복지학과 

나) 노인 ‘문제’ 가 아니라 노인 ‘존재’ 이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2) 2차 워크숍 

가)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나) 어르신사업의 담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윤한택 인하대학교 교수, 역사가, 문자연구가 

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과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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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i문화활동에 cu한 함의 

차송온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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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를 

강의내용 

| 노년기의 정이와 나이옮의 과정: 생애과정 (life-course) 

||. 노인으로살아가기:노년기 일상생활 

川. 노인과문화: 왜?그리고어떻게? 

노년기의정의와나이옮 

생애과정(LIFE COURSE)적 접근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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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정의 

노년기 정의와구분 

뜻하며, 중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기를 의미. 인간 발달의 후반부를 

통상적으로노인이라고 일걷어지는 시기는 역연령상 65서| 이상임 . 

- 100서| 노인(centenarian)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근에는 노년기 내에서도 

노년전기 ( 혹은 연소노인 65-74서|), 고령노인(75-89서|), 초고령노인(90서| 
분이 이루어지기도함, 

- 전통적인 회갑연렁 (만 60세)가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의 기준으로 작용할. 
노동시장에서는 퇴직연렁(55-60세)이 노년기를 가르는 기점이 되고 있음. 

- 노인관련 복지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렁이 이루어짐에 따라 65세 
인이 되는 시기로 알려 있음, 

|우리 까 생애 후반,, I 
|(노년t,1) 를 인석하 | 
j는 또다른 방법이l는 | 
l 어떤 맺~01 앗을까요? j 

훌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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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fl 

언령의 다양한 의미 

• 연령의 의미 
- 역 연 령 (chronological age, ontological age) (기 대수명) 

달력연령I 1 년 365일을 기준으로 단위의 구분 

- 기능적 연령 (건강수명) 
신체적I 심리적 기능정도에 따른 연령 

- 사회적 연령 (s。cial clock)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반영한 연령 

군입대 나이I 결혼적령기I 은토I, 조부모 

- 주관적 연령 

내적 상태를 의미하며I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나01. 

.여1서 1홈1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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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든다는것…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수반하나? 

삶을 바라 보는 태도, 인식 , 조망 
(perspective) 
신체적,정신적으로노화되는과정 

삶의 질 그 자체도 달라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을까? 

-상황과조건에 따라다르게 겪을 
수도있나? 

진정한“나 ” 를대면하는시기 

• Erickson 으| 발달이론상의 마지막두 단계 
생 성 감 (generativity) 

자아통합감 
(integration) 

lndividu 

chonc::ie 

• 융의성격이론 

Mis trust 

개 별호} (individualization) 

InεT'E>O< on 

ζ。mple、 ,t니 

and peers 

and sch。。|

and 。ther family 

and s iblings 

Parents 

드nvi-ronmen t 
타~onge 

률됨l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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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1: The Trend of Elderly Depression by Age (age 45-90];
KLoSA 2006, 2008 origin머 data 

Prop。rti。n (%) 

0.9 
- Year 2008 - Yea r 2006 

0.8 

0.7 

0.6 

0.5 

0.4 

0.3 

0.2 

0.1 

0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Age (45-9 0 ) 

프랑스 GAZ EL 지역의 노동자들의 12년간우울감 변화유형과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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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pression trajectories among men of the GAZEL 
cohort (1996-때08). 

2005 2뼈 

Figure 2 Depression trajectories amonQ women of the 
GAZEL cohort (1996-200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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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뭘l 

한국 KLOSA어|서 2006년에서 2008년간우울증유형 

정상범우| : 13% 

-----

Result 2: Four Categories 

Chr。nics9 . ruM<l%

I굉파품펌파필굉필훨낄Imm 

Deteriorating 44.30% 46.60% 

0.00"/o 50αJ% 100.00% 

Deteriorating • Rec。vered • Chr。nics N。rmal • Male • Female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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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뭘l 

“나이옮”과 연계된 취약성(vulnerabili앙} 

by Sara Arber and Helen c。oper (1999) 

• 사망률의 차이와 긴 수명으로 인한 기능제한의 주|약성-
오래 생존(survival) 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 
지만, 아픈 상태로 오래 산다면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성공한 
삶”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 거주형태상의 쥐약성-독거가구와 사회적 소외 

• 경제적 의존성과 빈곤문제- 기능적, 적응적 측면에서의 경제활 
동제약 

이 모든 요소들은 다시 “나이가 들었다”는 연령과 맞물려 있음 
거시적으로는 세대(c。h。rt)에 따라서도 다름 

Elderly Suicide Rate Elderly Living Alone • 

빼
 

”“” 

‘
·l 
u 
l u -”’ 

.R ----” h -----” ‘’----,‘,
, 

-”·”---,‘,
, 

--i n v ·-,“, 
.”----” “”

i p ‘.”” 
---” .

-
-
-
-
-
ι
”
 

--.‘,
” 

---l 
r i 

·
」”

‘”‘
l r ‘
!!
i ” 

‘’
I l r ‘.r
i ” 

i 
F 
i --r 
-

---‘,
” 

‘---r 
• 

”----
” 

s 
! 

’
l r -

i 
l --,‘,
” 

-----l 
ri 

l 
i 
---
. 

i 
l ,‘
r ” 

”μ
μ
 

·j ,.,. 

‘”--””

“””
l ”v 

”.
‘-----i 
m --””v 
i 

α
q
 
• 

·빼4 

d “”·, ”u ” 에
 싸
 

9) 

uw 

mw 

“w 

-
-
--
삐
-
---
-
‘
--
-
u
”

-
--
「
ι
”·
 

lU 

415 

lSA 

~ 

l그~r..: -ι=---

lli 
Ill IJJ 

ι1 

뻐 

Jl.O 

뻐5 ml 2020 2015 2011 !110 빠E 2IDl 

-
--경기도문화원연합호| 



II 진행과정 3. 기획자교류 워크숍 

“나이옮”을겪는방식 

• 연령효과(발달) 
나이 가 들어 가면서 누구나 겪는 현상, 발달과정상 필 

연적인변화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노인이다(?)” 

• 시대효과(코호트효과) 
상황과조건에 따라“나이옮 ” 을겪는방식이 차별적 

특히 시공간적으로 다른 세대는 “나이옮 ” 도 다르게 겪 
즈드ζ 」‘ 。|드으 
드므 """I AA C그 

“88만원 세대 ” 

“샌드위치 세대,허리 휘는노년” ’l 

과거의노인,현재의노인 

• 조선시대 (영,정조시대) 노인들이 2014년 현재 
를살아가는노인보다더 경제적으로안정적 
이었다? 

• 조선시대 65서|가 2014 년 현재 65세보다 덜 우 
울했다? 

률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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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됨l 

나이옮에 대한 인식 
생애과정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 생애과정I 생애경로I 생의 여정I 궈|적 (trajectory)관점 

• 생은 그 나름의 정류장(전 OI)과 모퉁이(삶의 전환점)들 
을 가지고 있다. 

• 생애의 어느 시대에I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모습과 경로가 달라진다. 

• 개별적인 생은 다른 듯(차별성) 하나 또한 유사하기(보 
펀성)도 하다 

•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의 근접한 다른 사람들의 생애 
와 연결되어 있다(상호연계성) 

노인으로살아가기 

노인의일상생활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11 . 진행과정 - 3. 기획자교류 워크숍 

일과 삶의 균형과Virtuous Triangle 〔전지원,2014〕 

자유시간 
Discreti。Aarytime

필수시간 
Regenerating time 

비구조화된 삶과그이후? 

• 

• 

• 

• 

• 

• 

• 

• 
• 

• 

• 

주 7일 365일이 일요일의 상황 

삶의 리듬감을상실 

집중력저하 

남는시간의폭풍 

지루함, 무료함, 심심함 

불안함 

불행함 

삶의의미상실 

장기적우울상태 

자살생각 

자살 

의무시간 
Obligat。rytime

하루 24시간, 365 일 65-90세까지 25년간 생존 가정하면 219,000시간이 존재 

률굉l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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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 Durkheim으| 자살론 

• 사회통합과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 

뒤르캠은이 책에서 매우개인적인듯이 보이는작쉴과같은행 
위가사회 세계에의해 영향을받고있음주장 

그때까지자살에대한사회적요인을인종이나기후,혹은정신 
적 장애로설명했지만,두|르캠은자살을사회적 사실 (s。cial fact) 
로서설명 

숙명론적 자살 (체제와 시스템에 의한 무력감) 
이 타적 자살 (지 나친 통합) 

이기적자살(고립) 
아노미적 자살(혼란과비구조화) 

노인의하루 일상{시간} 

안양에 사는 손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ι--- 기상 오전운동 오|출훈비 3시까 

백현 주 오| (2014)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스마트 일림탐 활동 3시카 

f'M 12·‘)0 

점심식사 1 시키 

헬스운동 2시긴 

귀가하면시 동네산책 마실 3시키 

귀기 후 저벽식사 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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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밀l 

노인의하루일상{시간} 

안양에 사는 오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춘비 3시간 

복지관 하모니키 봉사 15시긴 

귀기 및 접심석시 15시?| 

오릭. 마직 즐기기 3시긴 

노인의하루일상{시간} 

안양에 사는 장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기성 , ?신휴식 서시깐 

접심식시 1 시간 

심임 놈이 Fl 삼덕공원산책 5시긴 

귀기 후 서녁사사 1 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샤업 

률m 

사려|) 

Heidi “ Peter’s Grandmother” 

노인과문화 

왜?그리고어떻게?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률II 
3. 기획자교류워크슐 || . 진행과정 

노인과문화:왜? 

삶의 지속성/ 연속성의 관점; “나01 가들면서 문화향유 방 
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 

삶의 정류장과 모퉁이에서 삶의 의미 부여에 도움을 준 문 
화 및 문화에 대한 친밀감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 

있듯이 세대간자연 상호의존: 삶이 상호 의존, 상호영향O 
스러운 상호의존과 공유가 존재 

• 

쌀
샘
 
흙
불
샘
μ
·휩 갤
매
 

“나 ” 를 찾는과정을 돕는 하나의 도구 
-과거와 나를 연결하는 줄구 
-문화를 만들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 ” 를 깨닫게 되고 

노인과문화:오H? 

• 무너진 일상을구조화시키는 방식으로문 
화적바탕을이용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않고 몰입과 집중 
을할수있는대상을찾는시간 

여가시간의 의미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까{ 
<.

여가를 통해 몰입과 집중을 실천할 수 있어 
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률입가능성은 노년기 10만시간의 여가시간 
을채우는하나의키워드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교육수준 문화적 소양은 통하는 것이 있다 
* 교육은 과거의 인적, 사회적 자원 죽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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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굉l 

Cha”enge 
Anxiety 

B。redom

Ski” 
• Fiow• conuor lw ‘Allulv c‘lk.oAn t’nllulv"i n~wn by S•nla -’aymln 

입 

노인과문화:왜? 

• 노년기의 삶에 대한 보고: 문화 컨텐즈를 이용한 노년기 삶에 
대한“살풀이 ” 과정 

• 노인으로 살아가기 경험 “노인 스스로 보고하기 ” 

-죽음을맞이하는경험 

-과거에 대한반성과현재의 성잘 

-노인으로서 견뎌내야할것들 

-사회적 추|약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경험 

-노년이 갖는장점 

시공간적으로 노인으로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삶의 보고셔로서 기능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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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다시피 r노인일쾌새는 모두 6수로 이루어진 연작시로서, 노 

인에게 유쾌한 일 여섯 7~지를 제시하였다. 노인이 되어 대머리가 된 것, 이 

가모두뺀것,눈이어두운것,귀가먹은것 마음내키는대로미친듯시 

를 쓰는 것, 때로 벗들과 바둑 두는 것이 곧 그것이다. 딴}은 o]로써 노빼l 

관한통념을뒤집고있다. 대머리가된 것이 유쾌한까닭은머리를감거나빗 

질해야핸 번거로웅어 없기 때문이다 이가 모두 뺀 것이 유쾌한까닭은 

치총l 사리쳤7] 때문어다. 눈 어두운 것이 유쾌한 까닭은 책을 보거나 학문 

연구를하지 웹도되7] 때문이다. 귀 먹은것이 유쾌한까닭은세상의 용갖 

소리를 듣지 쌓}도 되기 때문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미친 듯 시를 쓰는 것 

이 유쾌한 까닭은 어려운 운재廳)에 구애되지 않}도 되고 오래 퇴괴織) 

하지 않}도되기 때문이다 님}둑두는것이 유쾌한까닭은강적올피하고하 

수(下手)와대국하여 편안히 소일할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정약용으|“노년일쾌사 ” 중(박혜숙,“정약용의노년시 ” 중,민 
족문학사 연구, 2010) 

주렵 밖에서 떠들썩하게 웃는소리 나며 

인간에 포복철도할 일이 있는 듯하기에 

천천히일어나아이불러그곡절물어보니 

일없이 우연히 서로졸겨 웃었다고만하네. 

어리석고 귀먹으면 잔소리도 말아야 하는데 

백사를 모른 체 하다우연히 한번 꾸짖었네. 

내 보기엔 정신 맑고아무 잘못 없건마는 

모두가날노망이라하니 어찍하겠나. 

~堂大 *양 

定有A뻐짧倒奇, 

徐월呼見PJ믿젊1T, 

分械뼈 R,, 

쯤容{없-呵. 

自屬1훌憶無過 •• /、,

짧推f훌훌뉴n마可.1 9 

속으로늙은나이 혜아리며 스스로의아해라 

잠시 즐겁게 웃다가흉연 솔퍼지누나. 暫時歡笑忽、罵짧. 

안방의누런머리할멈은어디서왔는고 何來屋짧휠tm뿔 

곁에 앉은 백발。}이 괴이하기만해라. 뼈怪狀뼈白髮見. 2s 

률흩l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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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렐l 

노인과문화:어떻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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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명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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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굉l 

(1) 한낮에 국수 가는 전철은 한가하다 

노인은 왜소한 몸으로 7인석 좌석을 다 차지하고 앉아 

신문을 쌓아놓고 보고 있다. 

한쪽 다리를 좌석 위에 턱 얹어놓고 

등을 옆으로 기대고 한껏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편할수록 더 결리는 허리. 

최선을 다해 자세를 고쳐 앉아보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허리와 어깨는 10초 동안 평안한 척하다가 다시 못마땅해진다. 

- 김기택 「국수행 전철에서」 1연 (밑줄 인용자) 

노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기택의 시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매우 쓸쓸 

한 언어로 환기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노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 

에 노인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 

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 

할을 찾지 못한다면 노년의 삶은 너무나 쓸쓸하고 또 쓸쓸할 법하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써 스스로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멋진 노년의 ‘말년의 양식’ (late style )을 형성해야 함은 물 

론이다. 노년일수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속내를 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고립 

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인가 새로 

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문화가 요구된다. 노 

년의 문화 활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활동이론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 만족 

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노년의 ‘학습’ 이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노은영은 《노인의 동야리 활동과 삶의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2015)1)라는 논문에서 서울 노인복지관 2곳에서 활동하는 남녀 노인 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노인들의 동아리 활동은 다섯 

개의 주제와 갚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섬신의 건강,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다른 여가 활동으로의 연결, @사회적 교류 확대,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그것이 

다.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년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 

들에게 일종의 ‘마음의 사다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터이다. ‘인구정책은 타이밍’ 

1) 노은영, ‘노오펙 동012-1 활동과 짧| 변빼| [뼈 질적 연구〉, r서울도시연구」 째6권 째후 2015.3.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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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굉l 

이라는 말처럼, 노년의 문화예술교육이 양적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되어야 하는 것 

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2) 우리나라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질적 제고라는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 

다 프로그램의 ‘상투성’ 을 극복해야 한다.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업의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예 

술강사를 선발해 문화원과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 

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년 정책사업이 한 사람의 노인 ‘존재’를 온전히 보려는 

대신에, 고령 사회을 앞두고 노인 ‘문제’ 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적 솔루션으로써만 접 

근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철학 부재라고 해야 할까. 노년을 대상화하는 물량 위주의 사업 

에서 벗어나, 어떻게 노년을 삶의 주체로 서게 하는 동시에 지역의 주체로 서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희박했다 정책사업의 계획서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호’불과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 그 결과가 노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하며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시스램이 전무했다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 출범한 수원시평생학습관 내에 개설된 노년 학교 〈뭐라도 

학교〉 같은 ‘변화’ 에는 너무나 둔감했다. 노년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인생나눔교실〉의 경 

우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문화적 공유지대를 형성하고 소통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노인(어르신) 벤토를 5개 권역별로 선발해 지역아동 

센터 어린이, 자유학기제 중학생, 군인 등 청(소)년 세대와 만나게 하는 형식과 내용은 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이 보유한 경험을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생 나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학습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만만치 

않은 숙제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하 

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노년기일수록 나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자 

기교육(se l f education)으로서의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움은 지금 

당장의 쓸모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쓸모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점을 생각해보야 

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노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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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를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요 현황>2) 

시작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사업항목{사업내용) 추진성과비고 

연도 

-어르신문회학교 

- 찾。f가는어르신문행1교 (어르신강 
- 2005년 10개 문회원 10개 프 

사파견 등) 
로그램, 2억 4천만원 규돼 시 

-문핵뿜봉시란 
지방문회원 범λ}엽으로 시작 (수혀찌; 364 

한국문회원연합회 -문화동아리활성화 
2005년 어르신 

(문화부 -생활문화전승 
명) 

∼ 문화 - 2014년 295개 문회원, 415개 

프로그램 
지역전통문화괴} -세대공김한머당 

프로그램, '37억 58백만원 규모 
- 우리마을문화로가꾸기 

의 사업진행 (~혀까;13, 366명 
- 어르신인문학소풍 

/433개 프로그램 진행) 
- 농어촌신바람문화사업 

-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지원시엽 

한국문화예술교육 
(연극,무용, 음악 미술, 사진 5개 

<2014년 지원사업 현황〉 
조건르 예술강사파견) 

진흥원 - 총 lW개 노인복지관 대강으로 
- 노인 분야 문화예술교육지원시업 

(문화부 145명 예술캉사파견 
시범사업(2014∼/3개 지역센터 연 

문화예술교육패 (~혀V자; 많53명) 
계) 

사회 
2αXi년 

문회여}술 
- 청춘제 운영(2014∼) 

∼ <2014년 지원시엽 현황〉 
교육 

광역문회예술교육 - 총 지원건수 328건 중에서 노 

지원선때 -지역특성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인잃건 지원 

(문화부 (노인대상 문회여l술교육 실행단체 - 총 예산 5,741백만원 중에서 노 

문화예술교육과 지웬 인 380백만원 

+지자체) - 총 수혜인원 8,600명 중에서 

노인 484명 
어르신 

<2α잉∼2014 지원현황 >
특화 - 꿈꾸는청춘예술대학 

2008년 
시민 

서울문화재단 
(노인대상 문회여}술교육 실행단체 

- 7년간 총 38억원 규모 지원 

- (서울시) - 7년간 총 160개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지웬 

- 7년간 총 수혀l자수; 3800명 
교육 

한국문회예술위원회 
- 인생니눔 벤토 양성 및 파견 운영 

2015년 인생나눔 
(문화부 

사업 - 2015년 총 4억 지원예산 구모 

∼ 교실 (군부대 자유학기제학교 지역아동 로 피일렷 방식의 사업추진 중 
인문정신문화과) 

선때, 보호관찰소) 

2) 추미경, 「노인 문회여발교육 추진짧 및 。싸」, r201s 앨여울교육포럼 노년의 웹 문햄|솔교육」 댐집, p,2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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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l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부터 시작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이어 아르떼, 서울문화재단(서울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부) 등의 

정책사업이 신설되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사업의 양이 아니라 질 

적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노년 ‘문제’가 아니라 노년 ‘존재’로서 보려는 우리 안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방적 사회정책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핵심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예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노년을 상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노년의 양식’ 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노 

년을 노닐다〉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적 진실이다. 첫째는 먹고사는 문제로 

서의 양식(樓食)이고, 둘째는 품위 있는 시민들의 교양으로서의 양식(良識)이며 , 셋째는 일 

종의 문화적 스타일 (style)을 의미하는 문화형식이고 문화적 문법으로서의 양식(樣式)이 필 

요하다.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양식의 기반이 없고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양식을 제대로 성찰하고, 적절한 예방적 사회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시선과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퇴적 공간’에 쌓인 퇴적물로서 

노년의 삶을 보려는 우리 안의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 노년의 문화에 

관한 새로운 ‘멋론’ 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양식(良識) 측면이 문화원의 〈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사업과 

관련되고, 세 번째 양식(樣式)에 관한 담론 형성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다. 

(3) 2014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작성한 IP20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 

사연구리3)는 지난 10년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성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접근에서 시혜적 교육방법을 넘어, 참여 

와 주체화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 

활동가 및 문화 매개자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요구와 가능성이 도출되는 것 

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어르신 브랜드숍’ 구축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자 

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원방식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관성 

3) t똥호 외, r2014 어르t믿회프로그램 시업평가 및 오택도조시연구』, 2014, 효택문회원연힘호|‘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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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피로도를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공모’ 를 강화할 필 

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프로그램 방법에서도 장르 구분보다는 융· 

복합적 접근 필요성이 필요하며, 대상 설정에서도 청년 연계, 직장인 연계, 생애기술을 보 

유한 (예비)은퇴자,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등 다른 세대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을 제시한 점은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이른바 정책 공급자의 시선과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경우 대체로 노년을 ‘위한(fo「)’ 정책사업이 대 

부분이었다. 예술강사를 모집해 노인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거나 갖은 프로그 

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몇 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몇 명 

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식의 숫자 위주의 성과지표가 노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는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방향이 노년 스스로(by)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노 

년의 삶에 대한(about) 담론 형성과 정책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 

다. 지난 8월 김포문화원과 안양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난 

사업 담당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십분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평생학습관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의 베이스캠프를 표 

방하며 2015년 3월 25일에 출범한 〈뭐라도학교>(http: //cafe.daum.net/3rd-Age) 이야기는 노 

년 스스로 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 

다. 노년을 정의하는 개념 정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뭐라도학교〉 출범이 쉬운 일은 아니 

었다. 〈뭐라도학교〉 사업의 핵심은 연령대의 특성과 지향에 맞는 강의 배치가 아니라 스스 

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 스스로 내 안의 

‘사용가치’를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커뮤니티 

를 표방하는 〈뭐라도학교〉의 특징은 1∼2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계별 교육과 다양한 커 

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정은 기본클래스, 전문클래스, 창작클래스로 나뒤며, 

세부 과정으로 기본클래스인 〈인생수업〉과 전문클래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공헌 

아카데미〉,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우리들교실 강사 워크숍〉이 있으며, 창작클래스 

에는 〈기획강좌 월담〉, 〈우리들교실〉, 〈커뮤니티〉 등이 있다. 아직 첫발을 떤 단계라 무수 

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지만, 일종의 ‘노노케어’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빼 

놓을수없을것같다. 

그리고 충북 옥천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머니학교〉와 〈행복한 학교〉 이 

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78.2세의 할머니 20여 명이 쓴 시집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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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를 쓰라고」를 보며 숙연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 또한 지금껏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 방식이 아니라 할머니들 스스로 성장해가며 동아리를 형 

성하고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해졌으며 당선들의 필요에 의한 강좌를 개설해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네 삶이 분절될 수 없는 것처럼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또한 ‘노년들끼리만’ 진행한다고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 

에서 교육 공간 구성의 변화를 상상하고 실행하려는 정책적 관심과 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뿌리와새싹〉의 경우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노유 

(老빼)복합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신도시를 

분양한 후 지은 이 커뮤니티센터는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나들이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자연스럽게 일상을 교류하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한 복합문화센터로서는 경기 

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나래울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4) 오근재는 F퇴적 공간리(2014)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액자 밖 사람들’ 

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액자의 바깥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다는 의미 

에서이다.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노년이 된 그는 같은 세대 노인들이 자주 

머무는 서울의 주요 현장들(탑골/종묘공원, 허리우드클래식,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 

일종의 문화기술지적 섬층탐사를 한 후에 F퇴적 공간」을 집필했다. 

오근재는 노인들이 머무는 이런 공간들을 ‘퇴적 공간’ 이라고 부른다. 도시의 인위성에 멀 

리고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들이 강 하구의 삼각주에 쌓여가는 모래섬처럼 모여든다 

는 뭇에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더 이상 내다팔 수 없는 잉여인간의 신 

세가 되어버린 노인들이 하구의 삼각주처럼 퇴적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런 퇴적 공간에서 노인은 뒤처진 존재 혹은 그저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物性)화될 뿐, 주 

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내면화된 수치심 (shame)의 문화를 수용해야만 한다 영어 단어 ‘shame’이란 단어는 ‘수치 

심’이라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창피 주다’는 동사이기도 하다. 그는 말한다. “자신들이 인 

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원(Human Resource)으로 분류되어 살야왔음 

을, 물성적 교환가치가 소멸되는 순간 시장에서 찌꺼기처럼 폐기되었음을. 그래서 ‘어르 

신’들은 누구랄 것 없이 고독하고 쓸쓸하다.”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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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연 현 

상으로서의 노화(老化)보다 사회학적 노화 차원에 대한 우리 인식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한 바 있는 형상(eidos, 形象)론은 지금 시대에 

와서 재화(財貨)의 획득으로 대체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노화와 죽음 자체를 긍정하고, 

노동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사회와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 

위 없다. 개인의 자존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을 삶의 현장에서 몰아내고 노인 ‘만’ 의 공간으로 고럽시키는 지금의 노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집 지붕은 옆집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매개 과정 

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일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주총연의 고령기거주위원회 ( www. ju so ken. or. jp) 

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바 있는 〈지역공생의 집〉 이야기를 기록한 F노후를 위 

한 집과 마을리(2014) 사례는 참조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의 부제는 ‘문을 열고, 사람 

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다’ 이다. 핵심은 집과 마을을 연결하는 생활방식에 있다. 책에는 세 

가지의 모델에 따른 16개 사례가 등장한다. 자신의 집을 마을에 개방하는 경우, 마을에 또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경우, 여렷이 함께 살아가는 집을 만드는 경우가 그것이다. 노년의 삶 

과 사회를 보장하려면 먼저 문(門)을 여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때의 문은 실 

재하는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포괄함은 물론이다. 먼저 내 집의 거실을 개방하려는 

거실혁명 (livingroom revo l ution) 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한 해 평균 32,000명이 무연의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웃나라의 사정이 언제까 

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량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년을 보낸다고 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유롭지만 고독 

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에 필요한 

기반이 없고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서 노년의 새로운 양식(樣式)을 위한 시선의 

전환과 문화예술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른바 노년의 멋론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에 노년을 위한 집과 마을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현재로서는 ‘아니오’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유토피아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말 

이 있다. ‘여기-천국(nowtopia) ’을 위한 사유와 실험이 필요하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마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안전한 마을은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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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없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행정이 투입되고 재정이 집행되는 방식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정책사업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살야가기와 투쟁하 

기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시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은 마을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에 함축된 의미를 더 생각하고, 

‘여기-천국’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상상력과 행동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5) 노년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고, 세대 간에 소통의 문화적 공유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노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의 철학과 

사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생나눔교실〉 같은 정책사업 

이 환기하듯이,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접점지대는 인위적 부양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 

니다. 무엇보다 고립의 고리에 있는 노년층을 비롯한 특정의 고위험군만을 처방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간에 문화 공유지대를 형성하는 일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고,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국내외 

온강 ‘사례’에 현혹되는 대신에, 저마다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과정이 요 

구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일본의 시각장애인 미술관인 톰 갤러리의 무라야마 하루에(村山治江) 관장은 “우리 맹인들 

도 로탱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장전으로서 팩 울림이 있는 표 

현이다 장애인을 정의할 때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뭇하는 디스어빌리티 (d isability)의 관 

점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는 임페어먼트(impa irment) 관점에서 보는 사람 

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이다. 이 점은 노인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서도 동일하다. 장애인을 정의하고, 노인을 규정하는 우리들의 언어 사용부터 달라져야 한 

다. 장애인 또는 노인을 규정하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섬연과도 같은 간극을 좁 

혀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노년은 아름답다. 공부하는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나를 위한 공부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뭘 어떻게 배울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행동들이 지금의 나를 이룬다는 관점은 노년의 교 

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때 앞으로의 인생설계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총 

론’ 식의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사진이든 춤이든 자서전 쓰기든 간에. 우 

리는 너무나 자주 ‘각론 강박증’을 몹시 앓았다. 노년에 배워야 할 진짜 배움은 ‘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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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대했는가? ’ 같은 큰 질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 자체로 목적 되기를 경험 

하는 경지가 될 법하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콘대’ 말고 ‘꽃대 ’ 가 되기 위하여! 

몬대 말고 꽃대 

영화 〈할머니 배구단〉을 아시는가 지난 여성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은 

노르워l이 다큐벤터리 작품이다. 등번호가 자기 나이인 배구단이다. 인터넷 구글링으로 경 

쟁 상대를 검색해 스워l벤의 할아버지 배구단과 맞짱을 뜨는 내용이 나온다. 98번을 단 최 

고령 할머니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다. 배구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찍은 기념사진에는 할 

머니 배구단 선수의 상탕수가 바뀌었다. 그리고 신인들이 등장해 빈자리를 채운다, 

나는 야직 〈할머니 배구단〉을 보지 못했다. 기회가 닿으면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려고 한 

다. 〈할머니 배구단〉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큰 재미와 감동을 느꼈다. 이런 멋진 노년의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예술 작 

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용가 안은미가 할매·할배들과 막춤을 추며 

노는 프로젝트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났다 제목부터 파격적이 

고 도발적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프로젝트는 지난여름 프랑스 유수의 축제에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 할매 댄스단원들이 타고난 춤 솜씨를 만방에 과시했다. 보통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춤판을 연출하며 노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어젠다를 생각하게 하는 안은미의 노 

련한 안무 솜씨가 숙수(熟手)의 경지를 뿜낸다. 춤추기 전의 할매와 춤을 춘 후 할매의 삶 

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몇그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잘 노는 노년을 허하라’ 워크숍에 참여해 안은미가 하는 

작업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세대간 문화다양성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안은미는 인생 이모작 시대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 시대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이날 기억에 남는 안은미의 벤트는 “신명은 학교에서 배우는 춤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학교교육에서는 사회와 소통이 전혀 안되는 춤을 배운다는 의미와 무 

관하지 않으리라. 참가자들과 함께 춤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나이트클럽 출입을 끊 

은 삼십대 이후 타고난 몸치 상태를 마냥 방치하고 있는 나 또한 춤동작을 따라 하느라 

땀을 제법 흘렸다. 몹시 신명났다. 

우리나라에 노년의 문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노년의 문화 하면 소위 ‘꽁대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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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나와 같은 중년 세대는 물론 본대의 것은 무슨 까닭이람. 어쩌면 가 먼저 연상되는 

있다. 생물학적으로 노년이 되었 문법을 형성했다고 간주할 수 노년 세대의 견고한 문화적 

헛소리를 

않으며 멋진 말년의 양 

는
 

하
 

。
I

。
}ι조화사회 모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순간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시대 

해대는 원로들을 자주 목격한다. 최후의 

식 (late sty le)을 보여 주는 경우는 많지 

대가연하며 이유만으로 다는 

않다. 

존재 문제로서가 아니라 노인 노인 문법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적 몬대로 대표되는 노년의 

tJl--, 
2 -」,보지 복지정책 대상으로만 노년을 밥에 머무는 요구된다. 시선의 전환이 보려는 로 

소통하며 세대와 젊은 스스로도 노년 물론이다. t>l-_으 
I그 '-보아야 주체로 향유의 문화 창조와 

‘가스통할 미래가 이른바 노년의 내
 

않을까. 나는 고민해야 하지 방법에 대해 '- '--- -i!l '-젊게 

싶다. 주인공이 되고 ‘꽂대’의 멋진 같은 〈할머니 배구탄〉 없다. 전혀 생각은 배’ 이고픈 

(* 출처 ‘ 〈한겨레〉 2014년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준비하면 된다.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멋진 꽃대로 늙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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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이번 어르신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을 통해 목표한 것은, 첫째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국고지원을 통해 추진했던 어르신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둘째로 사업추진 1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은 이러 

한 컨셉의 사업방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0 동 사업의 지역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램 구축 

0 자문기구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역량강화 

0 지역별, 권역별 사업추진현황파악과 동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0 우수사례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한 동 사업의 확장 가능성 모색 

이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파일렷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별 사업을 파악하 

고 1차 워크숍을 통해 기획자들과 함께 경기도의 어르선사업에 대한 방향모색을 하기에 이 

른다 

이 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모니터링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도연합회 차원의 ‘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런데 우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및 기관에서 〈어르신문화프로 

그램〉에 대해 강는 이미지와 외부에서 보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간극이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연합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한계 

를 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다.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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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 하면 〈어르신〉사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 보는 어르신사업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며, 마지 

못해 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문화원에서 대하는 태도는 현저히 소극적이다 

연합회에서 부탁하니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귀찮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어르신사업〉이라는 공식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어 

르신사업 수행능력’ 이 문화원의 역량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한문연 부설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5지방문화원발전포럼〉을 

통해 충남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자료 중 전국 2287fl 

문화원의 인프라 분석에 의하면, 평균 3명의 직원이 연간 수행하는 사업의 개수는 평균 40 

여개에 육박한다 

즉 한 달에 3∼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러니 지역문화원에서 보면 〈어르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의 맥락이며 방향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사업을 할라 치면, 정산이 기다리고 있고, 

행정감사다 총회다 이사회다, 지역신문에 한 번 말썽 기사라도 나올라 치면 

‘에라이!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욕먹고 하고 있어? ! 그렇다고 

급여가 많아? 에잇! ’ 

문화원 직원이 하는 얘기다. 

자! 힘드니까 접자? ! 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업추진 시스템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맥락을 연 

결하는 것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도연합회가 현황을 분석하고 사려l를 연구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기획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함께 성 

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르신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된 지 10년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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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서 얘기한 방법으로 10년 

을 노력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수립 

해보자는 것이다. 

2. 어르신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공식적인 사업명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1) 어르신 문화향유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방문화원 문화거점화 

- 지방문화원을 노인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센터로 육성 

- 생활예술동호인의 전국적 확대 추진 

3) 세대/계층간 소통과 공감 

- 어르신 중심 맞춤형 예술교육에서 인문학, 청소년참여, 마을기반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세대간, 계층 간 소통과 공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 발전 전략으로는 

단기전략(1∼3년) ; 도입 및 성장단계, 어르신의 여가기회 및 문화향유 증진, 사회참여 활 

성화단계 

중기전략(4∼5년) : 동아리 활동, 사회적 기업화 등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문화예술활동 

(단체)을 운영하는 경쟁력 강화단계 

라고 밝히고 있다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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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10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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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지난 2013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문회의 결과 그동안 전개되었던 〈어르신문 

화사업〉에 대한 추진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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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기초적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습득을 통해 동아리화하고 어르 

신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 ”는 것 

이 1개 단위 지방문화원 지원체계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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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5년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 현황표 

구분 총지원예산액 사업갯수 --
어르신문화동아리 . 39,250천원 16 

어근신문화활동가양성 170,300천원 23 

어 E신문화나눔봉사단 145,900천원 17 

어 E신문화활동네E워크 10,000천원 2 

어 E신문화콘탠츠 25,000천원 2 

어근신일자리지원 20,000천원 2 

계 410,450천원 62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은 동아리사업-활동가양성사업-문화나 

눔봉사단 사업의 3개 프로그램에 거의 올 인 (All-In)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동아리 사업보다 활동가에 어울리는 사업이 동아리 사업에 편 

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활동가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보이기도 한다.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생활문화전승프로젝트 형태의 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 

으나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어르신동아리(평생학습동아리, 복지관 동아 

리 등)를 연계한 프로그램일뿐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여행이나 답사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은 강사중심의 강좌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어르신에 대한 현황, 욕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는 제안에 의한 즉흥적 사업아이템 선정에 따라 전후 맥락 

에 관계없이 동아리 사업에 넣기도 하고 활동가 부분이 사업비 규모가 크니 그쪽으로 신 

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도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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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헝클어져 있으니 정산이 잘 될 리가 없다. 사업의 

악순환이다 

이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재이다. 

없다. 수밖에 주가될 정산교육이 그러니 연합회 차원에서는 

도출되었고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이 。1 즈; 
λ"-,_ 몇 가지 의미 지난 1차 자문회의를 통해 

및 문제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경우가 있다. 。1ε=
AA.'---

。}--.
1효 -ι-이루어지지 구분이 현장에서 사업별 단위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하는 사업의 결과로 공적 예산을 투여하였기에 사업에 어르신 

않은 것 같음.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함 각각의 사업 데,그러지 

그러지 못함. 읽어내야 하는데, 문화지형을 지역의 = -,,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읍. 을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이 바 

있다. 

‘수혜자’ 만 지원받고 있다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을 못하고 

일부 맥락에서 ‘수혜자-공급자’의 

지역 문화원이 

뀌어야한다.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본 사업의 경우, 그런데 투 트랙이 필요하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있는 동아리, 

없거나 꿀어들이기가 힘들다. 위한 것이 。l 조E」_Q_ ’ E프 E프 소외된 

기획의도, 프로그램의 애초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시행되며, 복지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임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프로그램이 

등이 자발성 

않으면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기운을 희석되지 그러므로 같다. 

필요하다. 있는방법이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

-「보급될 

소통, 복지와 문화의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갖기 어렵다. 

연계가 필요하다.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 

문화 업무가 과중되며,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로그램에 

아냐’라고 생각하는 ‘투입하고 되는 거 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은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 

없다. 있는 시스템이 르L } 즈= 
2 E프 ’ 

필요하 

흉경기도문화원연합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래 환도으로 짐처。로 성장한 어근 λl틈을 
E프。 <=. -,- ’ = = 

역할이다. 또한 기획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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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한다. 

어르신 사업의 방향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 

준다던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던지 지원 필요.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함.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지 않 

을까 

3. 문제제기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난 10년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담아낼 필요 

가있다. 

첫째, 동아리와 활동가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활동가 사업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1. 시민기획역량부문과 2.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 

눔프로그램의 개발 3. 양성된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사업의 자체 기획이 가능한 사업이 전개 

되어야 한다. 

둘째, 세대가 융합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업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예를들어 “수의만들기”프로그램은 3대 가족이 모이지 않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 어려 

운 사업이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이 함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가족공동체 

를 회복하는 사례말이다. 

셋째, 우선 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 어르신의 현황과 욕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사업선정, 추진, 정산의 과정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에 사 

업이 선정되고, 추진할라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주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 사업이다.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반년은 쉬어야 한다.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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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하면 무슨 사업이건 선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 

딛fl 

우선 모니터링과 자문회의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차 워크숍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향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안(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 제안 

베이비 붐 세대가 실버세대로 편입되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와 지향이 변했다. 시대 

가 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원하는 

것4)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다. 

1) 건강 ; 육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추구 

2) 가족개념의 확장 : 봉양 -> 원거리 봉양 (효 개념의 확장) 

3) 여가 ; 단순한 휴식이 아닌 능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가 활동 선호 

4) 사회참여 : 수혜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베품, 나눔, 지원 활동을 추구하기 시작 

5) 디지럴라이프 : 아날로그에서 디지로그형 라이프스타일 향유 욕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을 잡고 있다. 

않은맥락 

우선 기존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 수용되지 못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개 

의 키워드를 설정해 봤다. 

口 핵심키워드 ; 

1. 세대통합 

2. (탈 장르, 탈 부문이 전제된)네트워크 

4) 삼성경제연구소 2012 . 10월호 〈실버세대틀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연구보고서 참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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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렐l 

제안 口 사업아이템 

삶이다. 마을의 삶이 1. 개인의 

마을박물관사업) - 아카이빙 (구술사, 

- 지역특성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발전 

보내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전개 2. 여생을 행복하게 

크리에이티브한 기획) 여행프로그램 (창의적, - 꽃 보다 할배같은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 프로그램의 개발 3. 적정기술, 

폭넓게 적용 프드.Q.. 
τ3 2 조직운영,관리, 재무, 실용기술 아니라 - 문화예술부문만이 

한사례 개발 

네트워크사 :;>:;}2 
” -

El
E프 등과 연계된 비즈니스, 산업, 서비스, IT 외 문화예술부문 4. 

등
 

홈쇼핑 

개발 

- 어르신 

업 

맺으며 5. 

있다 

있다. 

공간에 당당하게 (어르신)짚풀공예라고 쓰고 

무엇을 채우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어르신짚풀공예〉프로그램이 모문화원에 

)짚풀공예라는 프로그램의 빈 

동사업 현황을 보면 

기획을 한다는 

경기도지역 

。F
1효 

출발한다, 

무엇을 하고자하는)짚풀공예라는 형태의 사업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안에 저으 
/,、 '-

(어르신에 의해서 

을까? 

않을까? 가능하지 기획사업으로 전환이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한 사업에서 

않을까? 달라지지 무게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사업추진의 맥락이 사업의 

지난 10년간 구조화된 구도에서 담아내기 어려웠던 두 개의 키워드, 즉 세대통합이라는 관 

어르신사업의 전개가 가능해졌으면 한다. 점과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로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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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문화정책과 어르신 사업 

1.1 2016 문화정책의 방향 : 문화융성 (2015.8.18 문체부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 을 중심으로) 

0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 한국인의 뿌리에서 찾는 국가브랜드(코리아 프리미 

엄 창출 및 문화영토의 확장),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세계기록유산, 무형 

유산, 한글, 전통꽃, 전통 친환경 건축기술, 한식, 한복, 한옥 등)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 창출(민관협력 한류 여여 。 -,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요람 
‘문화창조융합벨트’ 활성화〈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 

콘텐츠콤플렉스, K-컬처벨리,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외문화원을 

통한 한류세계화) 

0 문화향유 확대(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실버세대 정 

책 강화, 추진체계 강화) 

1.2 어르신 사업 

。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유아·어린이, 청소년, 청 · 장년층, 실버 세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우선 유아 ·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 디엔에이 (DNA)를 심어주기 위한 문화 

예술교육이 시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를 확 

대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연계하여 맞춤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문화가 있어 행복한 실버세대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실버세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악기, 연극, 무용 등 실버세대 맞 

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실버세대 ‘ 1인 2기(문화예술 1개, 스포츠 1개) ’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버세대의 지혜와 ‘흥’을 전 세대가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은퇴인력의 경험과 지 

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지역 원로 예술인이 공연단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 

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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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융성의 배경과 어르신 사업 전망 

2.1 문화융성의 배경 

문화 융성의 두 가지 키워드는 개성과 창조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세기까지의 결정론적 

세계 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비결정적, 확률적인 개체 단위의 창조도시가 진화해온 과정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모순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세계분업체계가 붕괴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EU 등 블록화가 이 경향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지역 사 

이의 수평적 네트워킹이 확대되었다. 

둘째,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의 비대화에 따른 경직성의 증대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지나친 민영화가 기존의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면서 민관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셋째, 산업의 하이테크화, 정보화, 소프트화에 따라 기존의 소재 중심 산업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걸맞던 포디즘에 대신하여 포스트 포디즘적 조직 경영, 문화지향형 산업정책이 등 

장하였다. 이에 따라 휴먼스케일의 공방형 기업이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형으로 결합하는 

다품종 적량 생산의 유연한 산업 커뮤니티가 대안으로서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는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로 출현한 

다. 

그 실체는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문화 소우주인데, 그 속에서는 국가의 문화, 세계의 

문화, 전통문화, 현대문화가 서로 융화, 공명, 상생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품격과 매력을 

높여간다 여기서는 예술가와 과학자가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기술자도 노동을 통하여 자기 삶을 실현시킴으로써 자기혁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 

며, 전체적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 수준의 일상생활을 예술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 

다. 

제도적으로는 도시의 과학과 예술의 창조성을 지탱하는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 극장, 도 

서관, 문화시설 등과 각종 기업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규 창업을 용이하게 하며 창조적 일 

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과 협회 등 비영리섹터가 광범하게 확충된다. 정책적으로는 도 

시 주민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개성적인 문화적 지역을 지탱하 

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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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르신 사업 전망 

문화융성의 배경은 다름 아닌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이다. 

그것은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 

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어르신 사업의 방향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검토될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 

2) 사업 주체로서의 어르신과 세부 특성 

3) 세대 간의 소통과 그 과정 

4)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 

5) 지역 커뮤니티 재생 

이상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7월 희망제작소에서 발행한 〈희망리포트 [2015-02]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 

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중 V. 제언 부분(첨부)을 강독하 

며 토론해보기로 한다.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니fe Cycle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중 

V. 제언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생애주기에 입각한 본 연구의 관점, 

그리고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학력 ·사무직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의 생 

애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년제도, 연금제도, 고용구조 개선, 일자리 

발굴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설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도 그에 대해 일부 분석하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와 관련한 지금의 정책 환경을 살펴 

볼 때 제3섹터가 지닌 장점, 즉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참여적인 특성이 국가적 차원, 혹은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개선을 촉진시키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래에서는 국가적 차원 

의 제도 개선보다는 시민사회 내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 다시 말해 제3섹터 부문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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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검토한다. 민간부문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는 정부나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과 수요에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운 형태의 학습 환경 및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민간단체가 노년기 사회참여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각종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정경 

희 외, 2011: 161). 희망제작소가 200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일련의 프 

로젝트(생애설계교육인생 행복설계아카데미 등)를 기획, 시행한 내용들이 현재 관련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제도화 과정 중에 있다. 

1. 프로그램 기획의 관점과 방향 

1)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은퇴와 노년기에 대한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을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전의 관점에 의거해 은퇴 이후의 삶을 ‘여생(餘生)’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 

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치가 있으나 ‘아직 탐구 

되지 않은 자원’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정경희 외, 2011 :77∼78)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 

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정책의 틀로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NLC)은 50∼60대를 제2성인기라는 새로운 생애 

시기로 설정하고 노년기와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2성인기는 복지 수혜기가 아니라 이 

제까지의 삶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성장의 시기이자 인생의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창조 

의 시기이다. 고령화 사회는 다세대 사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생애주기는 중년층뿐만 아니 

라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 정책이나 지원의 틀로 작동할 필요가 있 

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 

과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이런 관점을 먼저 적용하여 선도적인 지원 

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생애주기 담론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제 

도 설계에 정책적 영감을 줄 필요가 있다 

2) 제2성인기 특성에 적합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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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성인기 중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이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듯이 제2성인기 중년층에 대한 지원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그들의 인식과 욕구, 이 시기의 생애과제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사회 

적 책임감에 대한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욕구 

가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에 따르면 그들 

의 사회적 존재감이 쇠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이러한 책임감을 지지· 

지원하여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성인기, 특히 중년전환기의 주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앞서 심층면접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시기에 이들은 가치관, 삶의 목 

표, 자아정체성, 관계, 일 등 삶의 여러 요소에 대해 숙고하고 탐색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들 대다수는 제1성인기를 평생직장 개념 아래 보냈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력 변화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한 번의 시도나 경험으로 전환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2∼3년, 길 

게는 5년까지 탐색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야니라 탐색 기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탐색을 위해 시간, 공간, 프로그램 등 전방위에서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세대 간 이해와 협력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새로 등장한 첨예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가 세대 갈등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사회변동 속도가 빨라서 세대 간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욱이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고령화를 

맞이한 탓에 일자리, 연금제도 등을 놓고 이미 세대 갈등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다세대 사회의 출현이다. 섬지어 시니 

어 세대 내에서도 세대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베이비 

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주관적 인식은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직장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진행과정 3 기획자교류 워크숍 

를m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은퇴 뒤에는 직장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거의 사라 

진다. 때문에 다른 세대와의 접촉, 특히 젊은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제2성인기 중년층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세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모든 지원프로그램 

설계에서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관점(세대 간 협력 인지적 관점)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접촉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원방안 제안 

; 프로그램 아이디어 

앞서 설명한 지원 방향과 관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시민 

사회 영역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2 

성인기 생애과정에 맞추어 살펴보고(그림 5-1) , 다른 섹터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계 숙고 재개발 전환 

도-4~ 새로운 관점 습득 • 새로운 경험 습득 • 행동의 변화 발생 

전략 교육,학습 다양한 시도, 체험 
새로운일 

새로운관계 

저12성인기 생애과정 단계적 접근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를 참조하여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 즉 자아탐색 프로그램,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관계 재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야탐색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CD 취지 및 개요 

저12성인기의 주요 생애과제 중 하나가 자아정체성의 재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 

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통해 새로 맞이한 시기의 삶의 목표를 점검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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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세계 이전 시기에는 진지하 

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 상황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 

색과 성찰에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은퇴 후 학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탐색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현재의 상태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 

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자 

신의 가치관을 가다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문학적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심층면접에 참여 

한 은퇴자들 대다수가 은퇴자 교육의 토대 교육으로 인문학 교육을 꼽고 있다. 따라서 삶 

의 패턴이 변하는 제2성인기라는 생애시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자영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 

세인데 반해 장년층의 자영업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년층 은퇴자들은 

무분별한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년층이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이 삶 

을 기획하려면 새로운 흐름과 문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내용적으로 

는 사회 변화의 동향, 혁신의 사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체득 

할 수 있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학습 훈련도 필요하다. 중년층들은 주도적인 경력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잘 짜인 시스템 안에 있다가 은퇴를 통해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립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은퇴 후 학습에서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 

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제2성인기 중년층들의 학습 동기와 목적이 매우 다 

양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교육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충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단기 교육으로는 새로운 관점을 습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태도와 행동의 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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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까지 연결되기는 매우 어렵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제1성인기로 전환하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해 보면 중년층이 한두 달 교육으로 자아정체성을 재정립 기 위해서 

생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캡이어 (gap year)5)를 참조할 수 있다. 캡이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 

하고 

전에 1년간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학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장시간 학습의 

거 

두려면 학습휴가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무 

엇보다근로자들이 

이 제도가 효과를 있다(나윤석, 2012). 습휴가 청구권’ 6)을 근로자의 권리로 제공하고 

이 권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 

며, 프로그램 지원과 성과 측정에도 장기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빨리 성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정성원, 2015). 

학습을 했으니 

것은 자칫 새로 성장하려는 싹 자체를 자르는 

필요하다. 서는 개인도 사회도 인내섬이 

@ 프로그램의 예 

캠
 

뾰
 

인문학적 생애설계 • 
중년전환기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은퇴 후 교육생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나아가서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과 는 사회 변화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창조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으로 기초과정을 구성하고, 저12의 생애 목표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문 및 공공성 

두 번째는 심화과정으로 사회혁신 관련 교육을 통해 사 다양하게 상상하는 훈련을 갖는다. 

및생 동향에 관한 지식과 정보, 변화를 위한 방법론을 익히고 토론을 통해 자아정체성 회 

있도록 후속 과정을 지원한다 이후 학습을 지속할 수 목표를 구체화한다. 애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심화 과정 각 3개월, 생애설계 2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0개월 과정의 장기 종 1개월 후속과정 

5) 현재 껑이어는 세계적으로 학생, 샤회인, 직E벤들의 학업과 직무능률을 올리는 제도임과 동시에 샤회적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로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이번 계획에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돕는 학습휴가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자어|게 학 
습휴가 청구권을 부여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교육올 받은 후 다시 현£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폴리 
텍대나 호택기술교육대 등에서 1년에 2개월가량만 교육올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현장학습 
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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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3개월 1개월 3개월 l개월 1개월 

단계 기초과정 생애설계 심화과정 생애설계 후속과정 

。1」l 토"-뜨- 그。l그 。lλ。4 사회혁신 토론 

교육 교육 교육 과정 @ 

토론주제 

@ 은퇴 후 일상과 @ 사회혁신의 의미, 에 따른 

관련된 주제를 트랜E에 대한 이해 학습 

인문학적 시각으로 @ 은퇴 후 삶에 대한 @ 네트워크 

구성 및 강좌구성 @ 제2의 이슈를 정하여 토론 제2의 구성 

내용 @ 공공성, 시민의식 인생 상상 -/「、。J 인생 

관련주제 @ 토론 내용 정리하여 구체화 

@ 고령화 시대, 각자 토론에세이 발표 

중년전환기에 대한 

이해 

@ 사회 경제적 변화, 

변동에 대한 의미 이해 

저12성인기 중년층을 위한 인문학적 생애설계 프로그램 예시 

• 중년전환기 지원 강사 육성 아카데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사무직 중년층은 제2성인기에 일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으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정보 부족으로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 

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한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경우, 탐색 과정에서 만나는 매개자· 

조력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로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탐색을 돕는 매개자·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이 매개자·조력자들과의 만남을 ‘우연’이나 운명 ’ 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은 이런 연결이 개인의 적극성, 또는 우연하고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 

고 있다. 매개자·조력자와의 연결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기 중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사 및 스템을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성인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대상자들과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므로 남들보다 앞서 탐색과정을 경험한 시니어들이 적절한 교육 

대상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시니어 및 베이비부머 관련 업무 부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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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시니어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상담이나 서비스 업무 담당자 

아카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사 육성 로 같은 세대인 중년층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니라, 교육 이후 중년층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미는단순히 

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섹 

이는 중년층 일자 즉 공공 부문과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며,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터 간협력, 

리 

꽤
 야 

표
 

및 체험 인큐베이팅 일의 경험; 2) 새로운 

φ 취지 

제2성인기에 새로운 영역에서 

개요 및 

일하다가 비영리 섹터 일을 하는 경우, 예컨대 영리기업에서 

필요하 로 전환할 경우 일을 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프로그램을 미국의 앙코르(Encore.org)는 앙코르 펠로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다.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새로운 일자리에 통용될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탐색에는 학 

습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체험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 

필요하다. 방안이 

프로그램이 담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큐베이팅 

첫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애주 

중년전환기에 청소년기와 유사한 생애 과정이 나타난다. 즉 제2성인기의 50세, 기에서는 

시작되면서 자신의 흥미와 취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 자야에 대한 탐색이 다시 

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재미와 흥미를 가장 심과 의지가 높아진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꼽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먼저 

필요하다.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전의 

그렇게 하여 참조할사례 

있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수
 
’ 보

 
E 그리고 탐색한 일을 실제로 시도해 기회, 있는 

실제로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가장 원하는 콘 가 많아지면 전파와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흥미와 ‘롤 모벨을 보여주는 내용’ (신경아 외 , 2013: 132)을 꼽고 있다. 자신들이 텐츠로 

기획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 고학력 ·사무직 베이 

비부머들은 사회공헌 활동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실천을 해 

뺑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있는 내용이 열정을 느끼며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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띔를 

시도로 끝나 버리는 경 몰라 포기하거나 단발성의 시도할지 않고,어떻게 많지 본 경험이 

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 

기획해야 한다.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Al 갑=λd _Q_ .7-} ..Q... 각= , 。 E프 ;ζ E프 I 험을통해 

여l @ 프로그램의 

현실화 프로젝트 

현실화 프로젝트는 공공의 

옮겨봄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년층의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 

이익과 연계되는 자아실현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에 

• 시니어드림 

시니어드림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확산시키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버킷 우선 그림과같다. 프로세스는 야래 프로젝트의 

팀을구성 리스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할 청년을 모집하여 

중년층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꾀한다. 

이를통해 

롤 모벨 워크숍을 통해 

하고 3개월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다. 

영역을 개척 ·발굴하며, 

&· 〔확 

도
 
。

확산단계 

롤모렐워크숍 

인큐베이핑 단계 

3개월 

직접실행+ 

발표회 

시작 

팀구성 

(청년과함께구성) 

및팀빌딩 

예버닫계 

버킷리스트 

아이디어 공모十 

아이다어구체화 

작업교육및숙성 

워크숍)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 프로세스 

경험하게 한다는 사회공헌 활동을 욕구를 동력으로 하여 특징은 자아실현 프로젝트의 

보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와 일해 프로젝트를 세대와함께 또한 주니어 것이다. 

기회를 가지고,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시니어 자문 그룹과의 관계를 

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를 시 

경험할수 교류도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통해 같은 세대와의 

용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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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를 경험한 중년층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고 

있는 일을 시도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어 인큐베이팅이 

도하고 있다 최종 선정되어 인큐베이팅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의미 끝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다. 물론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겪지만 그 자체 

도] A 이 
2 -「 λ,A 교육이 시도의 과정 자체가 체험 이처럼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또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지원 

트
 1 썩

 3디
 

프
 
-
」

L14 

고
。
 

쩨
 얘
 

굴
 

바E
 

수요처 • 
2011년부터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중년층의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책을 시도하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7)을 시작했다. 정부가 새로운 

효과적인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족과 매칭의 적절성 사회공헌일자리에 대한 이해 

수요처 개발에 충분한 노력을 않고, 것은 일단 수요처가 충분치 。}조= 
1효1二 이루어지지 매칭이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울이지 

잠재력을 현실 이들의 사회공헌활동 욕구가 높은데도 활동처가 부족하여 베이비부머들의 

수없다. 아닐 손실이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중년층이 중심이 된 수요처 발굴단 운영을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중년층으로 수 

본인과 본인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분류하 이들이 직접 발굴 기획단을 꾸려 요처 

기획단에 참여하는 중년층에게는 새로 고, 적합한 기관, 단체를 찾아보고 매칭하는 것이다.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수요처는 다른 고학력·사무직 

도전과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수요처 발굴 기획단 프로젝트의 

운시도의 

또 다른 목적이자 효과는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 과정 

중년층 특화 일자리 정부도 것이다. 기대된다는 발굴이 아이템 중년층 특화 일자리 에서 

욕구와경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 

중년층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고학력 ·사무직 아이템을 소개하고 발굴하는 등의 

험을활용할일자리 

문 편이다. 

이 문제를 기업과 정부의 영역이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은 사실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사회혁신의 관점으로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간의 연대와 협력이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사회 기관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관례에 를 조직하기에 수월하고,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밝고, 

7) 희망제작소는 2007년 샤회공헌입문프로그램인 행복설겨|아카데미를 통해 샤회공헌일자리를 소개하였다. 정부는 2011 년 7월 이후 
샤회공헌형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 걱정이 없는 유후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일자리 샤업을 추진 
하고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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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fl 

다양한 방안을 기획할 수 있는 만큼 실험적 시도를 통해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 

로 중년층 특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섹터간 협력 모델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도 은퇴자들의 사회공헌활동 무대로 적합하다.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 

의정감시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지역주민이 지자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간, 즉 주민자치위원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활동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다 

• ‘시민의 해 (citizen year) ’ 캠페인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되는(우국희, 

2007:56) 문화가 아직은 성숙해 있지 않다, 사회공헌활동 욕구가 높은데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은 데는 이런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중년층의 사회공헌 욕구를 현실화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년층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을 제안한다. 

캠페인 방식으로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시티 이어 (City Year) ’ 8)를 참조할 수 

있다. 중년전환기에는 탐색을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회 

공헌활동에 집중하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적정한 규모로 실험해 

보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수요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캠페인을 벌이면서 참여자를 모으고, 적합한 활동처와 프로그램을 안내 

및 매칭해 주고, 참여자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발신하는 것 

이다. 

3) 관계 재정립(재구성); 세대교류 프로그램 

φ 취지 및 개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한 

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는 가치관이 달라 소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대 간 소통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8) 시티 이어(City Year)는 1988년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립 이념은 

단순하고 혁명적이다. 요컨대 17∼24세의 젊은이들이 1년 동안 온전히 사회용시어| 헌신한다는 것이다. 
http://www.cityyear.org/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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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될l 

일단 세대 간 접촉의 양을 늘리고, 나아가 접촉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심층면접 참여자 

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른 세대와의 접촉에는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일종의 ‘고리’가 

존재한다.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콘댄즈를 가지고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고리는 ‘서로 배우기’ 모델이다. 어느 한쪽이 일 

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활동을 함께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높아진다. ‘서로 배우기’ 모댈이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이 중요하다. 

@ 프로그램의 예 

• 중년층 동아리(소사이어티) 육성 프로젝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협업하는 것을 같은 세대와 협업하는 

것보다 훨씬 선호한다. 청소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1성인기에도 자기 또래와의 관계를 

선호하는데 제2성인기에는 왜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이 

런 선호와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은퇴 후 대부분 동창, 동향 모임 중심으로 자기 세대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기 세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의 협업 

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근과 교류가 더 

용이한 자기 세대와의 교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년층 세대내 관계의 

경우,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기획이 필요하다. 

중년층 동아리 육성 프로젝트는 은퇴한 중년층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동아리(소사이어티) 

를 만들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멤버 모집을 도와주고 

주목할 사례에 대해서는 롤 모텔 워크숍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소사이 

어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년층 스스로 그룹을 

만들고 운영하되 지속성을 갖도록 지원하여 중년층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룹들을 육 

성하자는 취지이다. 

전략 자발척 형성 • 소사이어티 그룹 관리 • 롤모탤육성 

모집 및 선발 공간제공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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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E
 

운영 (목적 및 공공성을 

중심으로) 

소사이어티 파티 운영 

홍보 기회 제공 롤모델홍보 

중년층 동아리(소샤이어티) 육성 프로젝트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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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일본 오타 시의 동창 모임(중년층 이상)이 만든 요로즈야 요노스케라는 NPO 

는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이 동창 모임은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데 고향을 활 

기차게 바꿔 보자는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시민 활동 활성화 모댈 사업에 지원해 

지역에 커뮤니티 카페를 열었다 ‘무엇이든 상담해주는 잣집’ 이라는 컨셉으로 커뮤니티 비 

즈니스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서 영화감상회나 

포크밴드의 라이브 공연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앙코르 커리어, 

2015:234∼240). 

한국 중년층들도 은퇴 후에 동창, 동향 모임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친목 중심인 까닭에 관 

계의 전환이나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소사이어티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친목 모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중년층 소사이어티 모델을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동아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모댈 뿐 아니라 LA 지역의 

플라톤 소사이어티9)같은 학습 동아리 등 그 목적과 방식이 다양한데, 이는 중년층의 다양 

한 욕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도 은퇴한 중년층들 

의 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학교(U3A 서울)’는 자 

발적인 학습 공동체로 영국의 U3A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현재 5년째 다양한 강 

좌를 개설하고 었다.10) 다만 강좌를 개설할 공간의 부족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의미 있는 자율적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소사이어티가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중년층에 대한 인식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년층 스스로 자신의 세대에 대해 자부심, 사 

회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껄 수 있을 것이다 . 

• 세대공감 시리즈 

인류학자 토레스 길(Fernando Torres-Gil)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화두가 세 

대 간(inter-genera ti on) 공존이라고 했다. 이는 제2성인기의 화두이자 생애과제이기도 하 

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넓힐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대공감 프 

로그램을 제안한다. 

9) LA 지역의 UCLA를 중심으로 형성된 플라톤 소At<>I어El (Plato Society)는 은퇴한 50대 이십1-01 모여 지식공동체를 만들어 자율적 
인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하는 학습 동아리이다. 

10) 25) 지혜로운 학교 (U3A서울)에 대해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 ?v=lcZvkdbR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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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해결책을 모 이슈를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내 세대 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지역 

지역문제 해결 동시에 색하는 프로제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협력을 시도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중년층의 에 

역할을새로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 

양을 높이는 데 수월하고, 다른 세대가 만나는 고리, 즉 컨텐츠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응 

접촉의 운영되므로 

인해 위축된 사회적 

지역에서 꽤
 얘 

표
 

이를 통해 제2성인기 중년층들은 은퇴로 

이 것이다. 。 J ..Q_ 
λλ2. 

A 
-「

목적이다. 것이 

찾고 

Generation 영국 center ll), Generations 미국의 뾰
 

돼
 

n 그
 표

 
유사 있다. /ι 

-「용할 

Together Generations 20 13년부터 희망제작소에서도 있다. /λ、

-「참조할 Togetherl2)을 

시리즈는 사회공헌(‘시니 이 있다. 오고 Series를 통해 세대가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콘댄 등
 

(‘사과캠프’) 어드림페스티벌’), 커뮤니티맴핑(‘동네한바퀴’프로그램), 적정기술 

프로그램 전후 인터뷰를 비교해 

보면 상대방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화상전화 등 새로운 원격통신 방식을 활용한 세대공감 프로그램도 시도해 

확인할 수 있다.13) 

츠를 통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시니어와 주니어 (청소년)의 

노아쳐드으 |’“‘ a 2. 

볼 만하다. 한국 

주니어 (관 교포 2, 3세 시니어들과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의 

정기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주니어들에게는 있는 외국인 주니어도 포함)들을 연결하여 λ1 a 

시니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문화, 모국의 

램
 

프
 

시니어와 주니어의 학습 매칭 화를 전파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AY14)를 참조할 수 있다. 사례인 

지원 센터 전환기 • 
생애주기 가장주목할공통점은 많다. 점이 여러 면에서 청소년기와 유사한 중년전환기는 

고민과 모색,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상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혼란과 위기를 겪고, 

모두탐색 양시기 모두 자야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한데 생애과제도 상당히 

필요하다. 세대가 다르고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비슷 의 과정이 

볼 수 있다면 세대 비추어 모여서 서로를 이들이 함께 。1 조; Pl-三죠 
꺼λ'-- l」 a 한 유형의 과제를 안고 

11 ) 미국 위스콘신 주의 플리머스 지$뼈|서 비영리단체 PIC(Plymouth Intergenerational Coalition)가 운영하는 센터로 올해 가장 

훌륭한 세대간 커뮤니티 상을 수상한 곳이다 이 센터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창의 
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취지는 매우 십플한테 나이 든 세대들은 그들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그것 
올 띨요로 하는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젊은 세대, 청소년, 아이들은 다른 세대들에게서 삶에 띨요한 기솔들과 지혜를 얻고 건7J1한 

어른들의 롤 모델을 얻는 것이다. 또한 다$댄f 프로그램을 통해 샤회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세대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방 
법도 알게 된다. http://www.suwonedu.org/suwon/i ndex. php? mid=issue&document_srl=82 609&1istS tyle=viewer&page=4 

12) 영국으|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제3섹터의 자금 제공을 통해 세대 간 자원봉샤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3) 시니어드럼페스티벌 영상: https://vimeo.com/108080628, https://vimeo.com/1161 15001 
동네한바퀴 영상; https://vimeo.com/92110500, https://vimeo.com/10831247 4 

14) https://www. youtu be. com/watch ?v=K 7 expfh UxOg&f eature=youtu.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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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I 

간 소통에도 도움이 펼 것이다. 

전환기 세대인 중년층과 청소년층을 함께 묶어 운영하는 전환기 지원 센터를 제안한다. 전 

환기 지원 센터는 청소년층과 중년층이 전환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들과 중년층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늘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 

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고, 전환기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 

기 때문에 소통의 고리도 존재한다. 중년층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때 

이 센터가 유용한 공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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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련 사업 기힐 자훈. 흥보 
.라운드태이를창여 
·협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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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대가 교차하는 

문화다양성 확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얹”션잉db .,,. 

1 단계. 

지역시니이현황파악및 

문화활동시범시업운영 

2단계. 

지역내사엄지속성확보 

3딘겨|. 

지역/세대긴 문화활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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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결국 지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것 

을 얻어가는 것이다. 매년 연수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토론하고 대책 

등을 고민해보지만, 연수는 연수로 끝나버린다 

•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 

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기획자가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모색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 

다 . 

• 그렇다. 이런 일체감은 경기도 전 지역에 우리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단히 든든한 일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 ! 

.환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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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의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 1차 워크숍에서의 와인은 각별했다. 한 잔의 와인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서로 좋 

은 야이디어를 얻어간 것 같다. 와인을 술이라는 관점 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 

계를 만드는 일종의 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 

• 어르신 프로그램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처음 듣게 된 것 같다. 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 

•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 

라 왜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국 사업의 성과 

로 나타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동안 일에 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 

•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어르신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자라는 주제가 맘에 든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역특성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현되거나 그것을 주도적으 

로 꿀고 가는 연합회 같은 조직이 없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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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 연합회 차원에서 큰 구도를 그리고 현장은 현장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그동안 필요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이나 광 

역 차원에서 그리는 그림과 현장에서의 그림이 항상 공유될 필요가 있다 . 

•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 문화 프로젝트형 기획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프로젝트형 기획 사업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연합회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소통을 통해 의견의 교환과 기획의 맥을 같 

이 잡아야 한다. 

• 어르신 사업을 청소년에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한다. 어르신 사업 

이 세대 간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어르신의 삶의 방식과 몸의 불편함, 생각의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세대통합형 기획 사업이 지 

원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흉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 e I 031-239-1020 

F a x 031-239-3785 

인 쇄 2015년 12월 15일 

발 등。H 2015년 12월 31 일 

인쇄처 그가림 2-

이 책은 ‘2015년 국고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I. 사업개요
	II. 진행 과정
	1. 자문회의
	2. 파일럿 모니터링
	3. 기획자교류워크숍

	III. 에필로그
	판권기



<id>DC20160215
<count>98
<author>경기도문화원연합회
<pub>경기도문화원연합회
<title>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date>2015
<body>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2
I. 사업개요 3
II. 진행 과정 9
 1. 자문회의 11
 2. 파일럿 모니터링 23
 3. 기획자교류워크숍 25
III. 에필로그 93
판권기 98
</body>

